
P E T필름 증설 "활발"
S KC·제일합섬·코오롱 2만1 0 0 0톤 증설 추진

최근 P E T필름 시장이 후방산업의 호조로 포장용을 비롯 마그네틱·기타 산업용 등 모든 분야에서

활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P E T베이스필름 생산기업들이 잇따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ET 필름시장은 포장용을 비롯해 비디오와 오디오 등 마그네틱용, 전기절

연용, 기타 산업용 등 전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도 호조를 보여 공급부족현

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S KC를 비롯해 제일합섬·코오롱 등 국내

생산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.

증설현황을 보면, 제일합섬이 마그네틱 및 포장용으

로 연산 8 0 0 0톤규모 증설을 추진중이며 9 6년까지

총 7 6 7억원을 투자해 2만4 0 0 0톤의 증설을 계획하고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S KC는 연산 3 0 0 0톤의 콘데서용과 함께 정확한

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 증설을

계획중이며, 코오롱도 연산 1만톤의 포장용을 비롯

해 9 7년까지 7 4 4억원을 투자해 2만톤의 증설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. 

포장용필름 전문생산기업인 서통은 구미에 제2공장을 준공, 연말까지 P E T필름생산을 기존 6 0 0 0톤

에서 8 5 0 0톤 규모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P E T필름 생산능력은 제일합섬 3만7 0 0 0톤을 비롯 코오롱 2만4 0 0 0톤, SKC 6900톤, 서통

6 0 0 0톤 등 총 1 3만6 0 0 0톤 규모이나 내수 및 수출호조로 각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려 9 4년 실제 생

산량은 1 8 4만여톤 규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.

이중 내수는 6 9만여톤이며, 나머지 1 1 5만여톤은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. 앞으로 국내기업들의 증

설이 완료될 경우 수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편, 최근 국산 P E T필름이 E U집행위로부터 덤핑혐의로 제소돼 유럽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

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EU의 P E T필름 생산기업들이 한국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행위에 덤핑제소를

했으며 5월초에 관보에 게재돼 덤핑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E U의 P E T필름 기업들은 수년전부터 덤핑제소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번의 경우 정식으로 덤핑제소

가 됨에 따라 3 7일의 후송기간이 지난 6월경에 국내기업과 E U기업들이 가격피해 조사에 나설 것으

로 예상되고 있다.

국산 P E T필름의 E U지역 수출은 9 3년 2 9 0 0만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, 덤핑이 확정될

경우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현재 국내 생산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

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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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능력 공 장 비 고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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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

구미

구미

9 5년 3 0 0 0톤 증설계획

9 6년까지2만4 0 0 0톤증설계획

9 7년까지2만톤증설계획

9 5년까지2 5 0 0톤 증설계획

국내 P E T베이스필름 생산기업 현황
(단위 : M/T)


